


나는 2기 탐험대학 인공위성팀 탐험대원 이승준이다.

우주 광고를 할 우리 인공위성을 직접 띄우는 날이다.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다.

목적지는 에어로마스터 담양비행장근처 인근 공터. 가즈야~~

새벽6시 담양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오늘 맑은 하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전국이 비 예보로 먹구름으로 뒤 덮였던 8월 2일.

01.



가는 길에 간간히 보인 햇살이 너무 고마웠다. 내 기도가 들렸던 것일까?

잠깐 잠깐의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하늘은 인공위성을 날리기에 문제가 되지않았다.

세상의 습도를 모두 흠뻑 머금은 후텁지근한 공기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루룩 흐르게 했고

끈적끈적한 땀냄새를 맡은 모기떼는 인공위성 마지막 점검에 몰입한 우리 대원들을 사정없이

(무언가에 집중하기에 적당한 상황은 절대 절대 아니였음ㅠㅠ)

공격했다. 체감온도 45도 불쾌지수 100% 모기공격도 99.9% !!

02.



우리는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했다.

핸드폰 배터리,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시계도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점검과, 

평소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투덜거렸을 더위와 모기와의 싸움 이였지만 마지막 준비를 하던

한 시간만큼은 그 어떤 불편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순간을 ‘몰입’이라고 하는가 보다!

보수작업을 했다.

하늘 다녀온 기념으로 기억할 동생과 내 이름이 적힌 탐험노트도 살짝 넣었다.

03.

.



드디어 마지막 작업인 풍선에 헬륨가스 넣기.

헬륨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인공위성 풍선이 날아갈까봐 가스를 넣는 동안 꼭 붙잡고 있었다.

내 마음도 헬륨 가스를 담은 듯 너무 들떠서 인공위성과 같이 날아갈 것 만 같았다.

헬륨가스 채우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만은 않았다.

절반이상 채웠을 때 후두둑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발사를 포기할 뻔 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빗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늘도 감동했다.

04.



마침내 비도 멈추었고 풍선은 헬륨가스로 가득 차서 스티로폼 박스에 달린 인공위성은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 흥분되던 순간을 담아 단체 사진도 남겼다. 지금도 이 사진을 볼 때면 그 때가 생생하게 기억된다.

제일 막내였던 나를 배려해준 형 누나 덕분에 풍선이 내 손에서 서서히 날아올랐다.

우와!! 정말로 우리의 인공위성이 슈웅~ 날아올랐다.

05.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만나야만 했던 아쉬웠던 날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하지는 않나 고민했던 시간들, 계속된 장맛비 예보에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무언가 가슴 뜨거운 찡한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가 해 낸 것이 너무 기뻐서 우주를 담아올 인공위성이 너무 기대되어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동생도 신기해하며 하늘을 보면서 방방 뛰어다녔다.  

모기헌혈에 뻘겋게 부풀어 오른 팔 다리를 긁적이며 우리는 함께 웃었다.

06.



뜨겁게 몰입했던 그 날의 스케치를 남긴다. 

집중 탐험 일정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준 하늘에게 감사했다.

그 날 그 시간 전국에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담양하늘만은 비켜갔으니 말이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박재필 멘토님과 운영진 선생님들, 중간중간

있었던 실수와 오류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간 탐험대원 동료들의 도전과 열정이 값진

성공을 만들어 내었다. 내 마음보물상자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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